신영균예술문화재단
故 최인호 작가 2013년 제3회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
시상금 총 1억 원, 12월 10일 프렌스센터에서 시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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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3회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 고 최인호 작가]

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(이사장 안성기)이 주최하는 ‘제3회 아름다운예술인상’ 심사위원회는 올해 대상 수상자로 지난 9월 타계한 고 최인호 작가를 선정했다. 
오는 12월 10일 하오 6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갖는 제3회 아름다운예술인상은 대상을 비롯해 공로예술인상 부문에 원로 영화배우 윤일봉 씨, 연극예술인상 부문에 <아버지와 나와 홍매와> <어머니> 등에 출연한 원로 연극인 손숙 씨, 신인예술인상 부문에 단편영화 <세이프>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문병곤 감독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.

아름다운예술인상은 매년 가장 뛰어난 활동 업적을 남긴 영화와 연극 예술인이나 일생을 통해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 예술인을 선정, 총 1억 원의 시상금(대상 4천만 원, 부문상 각 2천만 원)과 함께 상패를 수여하게 된다. 지난해는 대상에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 <피에타>의 김기덕 감독, 공로예술인상은 원로배우 최은희 씨, 연극예술인상은 <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>의 김소희 씨, 신인상은 영화 <은교>의 김고은 씨가 받았다.

국‧내외 문화예술 관련 각종 시상식의 전례 없이 고인을 최고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된 대상부문 본선 심사는 9개 신문매체의 대중문화 담당 부장(데스크)들이 추천 형식으로 심사에 참여했다. 또 4개 부문 중 연극예술인 부문도 공연단체 대표와 연극 전문 언론인 9명이 심사에 참여해 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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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로, 연극, 신인 부문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자 영화배우 윤일봉, 
연극배우 손숙, 영화감독 문병곤 (좌측부터)]

고인을 대신해 미망인 황정숙 씨가 수상하게 될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의 고 최인호 작가는 1970년대부터 소설과 영화로 청년문화의 장을 열었고 그의 100여 편에 이르는 소설 가운데 <별들의 고향> <바보들의 행진> <고래사냥> <겨울 나그네> <깊고 푸른 밤> <황진이> 등 30여 편이 영화로 제작되어 한국영화의 흥행문화를 선도한 업적을 남겼다.
공로예술인상의 윤일봉 원로배우는 현대 한국영화의 여명기인 1950년대 <구원의 애정>으로 시작해 196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<아아 백범 김구선생> <아리랑> <애하> <가고파> 등 150여 편의 출연 작품을 기록하면서 세 차례 대종상을 받았다. 또한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과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영화예술발전을 위해 생애를 모두 바쳤다.

연극예술인상의 손 숙 배우는 연기활동 50년을 맞이한 올해 <나의 황홀한 실종기> <안녕, 마이 버터플라이> <아버지와 나와 홍매와>를 비롯해 전국 순회공연을 한 <어머니>까지 신들린 열정으로 한 해를 채워 심사위원들에게 돋보이는 연극인으로 추천을 받았다.
신인예술인상의 문병곤 감독을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의 작품이 재단의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인 ‘필름 게이트’ 작품이라는 점에 앞서 한국 처음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의 뚜렷한 성과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.

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2011년 초에 설립되어 매년 두 차례씩 3년간 예술인 자녀 168명에게 학비를 지원한 장학사업과 예비 영화인재 27명에 대한 단편영화 창작 지원사업, 한국영화의 미래인 어린이 416명에게 영화체험 교육사업을 시행해 왔다. 이번 ‘아름다운예술인상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낸 예술인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영예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축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.


	
제3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

일시: 2013년 12월 10일(화) 오후 6시
장소: 프레스센터(중구 세종대로 124) 20층 국제회의장






· 문의사항은 신영균예술문화재단(TEL: 02-2272-2131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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